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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' 특검 면담 불발…"제보 조작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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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박주성 기자 =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고

있다. 2025.06.19. park7691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조수원 기자 =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관형씨가 이명현 특별

검사(특검)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남이 불발됐다.

이씨는 20일 오전 10시6분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특검의 사무실을 찾아 면담 요청 및 자신의 입장문, 임 전 사단장의 자

료를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됐다.

그는 사무실을 나와 기자들에게 "자신이 제보한 부분이 진실과 왜곡돼 있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잘못 뿌린 씨앗을 거둬야 한다

는 생각으로 행동했다"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.



이씨는 "결정적으로 특검에 우려하는 부분이 특검 수사라는 건 정치적 수사이고 검찰 수사라는 게 '사람이 죽는 게 죄가 있어

죽는게 아니다,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'의 문제"라고 지적했다.

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했지만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"제가 제보했던 내용들과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왜곡됐고 정치권과 일

부 언론을 보고 그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"며 "이 사건이 구명로비 의혹이 아니

라 무리한 제보 조작의혹이라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이씨는 임 전 사단장이 이 특검에 대해 문제 삼는 부분 있는지 묻자 "김정민 변호사가 아무래도 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

혹이라든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 많이 하신 분이고 대척점에 있었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기도 했다"고 말했다.

이어 "그런 분을 특검보로 임명하렸던 움직임이라든가 해병대 수사단을 특검에 포함시키려는 것들이 너무 편향돼 우려하는 걸

로 안다"고 덧붙였다.

앞서 이 특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단장 측 관계자의 만남에 대해 "통보받은 바가 없다"며 "나중에 필요하면 만나

겠다"고 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tide1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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